
귀 한국밀원수조림육성협회의

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

으로축하합니다.

뜻 깊은 이 행사에 축사를 드

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

다.

그동안 창립에 이르기까지 산

파역을 맡으신 이경준 회장님을 위시하여 임원

과관계인여러분의노고가많았습니다. 

귀 협회의 창립목적은 양봉학회의 성격과 협회

의생산자가아울러꿀벌생산진흥의성격을겸

한실사구시에목적이있다고생각합니다. 

부언하면 밀원수 조림, 육성 개발, 벌꿀 생산가

공, 특히 기능성벌꿀생산, 유통, 정보, 양봉산

업 과 관련된 학술창달에 새 장을 열어 벌꿀에

관한 학술과 생산에 큰 진흥의 토대가 될 것으

로생각합니다.

귀협회가설립됨으로써첫째, 양봉계의연구실

이나 상아탑에서 개발된 기술과 논문이 서가에

장식품이나보고서로끝나지않고그기술이일

선에있는 4만명의양봉가에게접목할수있는

산 기술은 마치 영롱한 진주가 됨으로 진정한

산학협동이라생각합니다. 

둘째, 지구의온난화로기후변화가일어나생물

계의 생태계가 변화 되고 있습니

다. 생물자원이 매일 감소되고 있음

으로 국내 식물의 토종이 역시 감소추

세에 있다. 차제에 국내 밀원수

인 아까시나무에 70% 의존하고

있는 밀원수는 물론 밀원식물의

생물자원 보전에도 기여할 것입

니다.

셋째, 국내 꿀벌은 토종벌과 개량종이 있는데

토종벌은 개량종의 공격을 받아 설 땅을 잃어

설악산이나 고산의 골짜기로 쫓겨가 학살을 당

하고해마다감소하여최근통계로토종벌의비

율이 38~26%로감소되고있습니다.

양봉인은 전통꿀벌로써 상징되는 토종벌의 보

호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합니다.

앞으로 세계적인 FTA(자유유무역협정) 체제에

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FTA 시대에 농산물중

임산물은그구성비에서 0.4%차지하며그성장

률은감소추세에있으나벌꿀은대체효과즉수

입방어에 대체효과가 크므로 본 협회의 역할이

크게기대됩니다. 

끝으로귀협회창립을통하여벌꿀산업진흥에

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되고 국가경제와 국

민의여망에기대하기를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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